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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8. 29.(목)

전자계약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
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일보, 8.29.) >

◈ 중개소 벽에 막혀… 5%도 안되는 부동산 전자계약

ㅇ 인증서 발급 불편, 신고 정정 안되고 복잡한 절차 탓

ㅇ 시스템 간소화·인센티브 등 필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

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

있습니다.

 ㅇ 인증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(’24.7월~ )하며, 계약서 

정정 기능은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

있습니다. 

 ㅇ 이와 함께, ’25년부터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

입력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연계도 협의 중입니다. 

 ㅇ 또한,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

중이며(’23.11월~ ), 특히, 올해부터는 마일리지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

공인중개사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현판 등을 수여할 

예정입니다. 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

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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